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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사 입자의 크기는 유사의 특성 및 그에 따른 거동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tokes 침

강 속도 모형에서 유사의 침강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는 유사의 크기인 것 또한 확

인된다. 유사 입자의 크기가 약 60 μm보다 작은 유사들은 알갱이 사이의 점착력을 무시할 수 없

다. 이로 인해 유사들은 응집 현상을 겪으며 입자 본래의 크기보다 크기가 큰 플럭을 형성하는 점

착성 유사로 분류된다. 응집 현상이란, 흐름 내 점착성을 띠는 일차입자(Primary Particle)가 응집

과 파괴를 반복하며 플럭을 형성하는 현상을 뜻한다. 입자 간의 충돌을 통해 응집이 진행되며 난

류 전단으로 인해 형성된 플럭의 파괴가 발생한다. 많은 연구에서 점착성 유사의 충돌을 야기하는

가장 지배적인 원리는 난류라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응집 현상으로 인하여 플럭의 크기와 밀도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비점착성 유사와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흐름에 존재하는 유사의 이동

은 이송-확산 방정식을 통해 표현된다. 이송-확산 방정식은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입

자의 침강과 난류 및 유사 자체의 특징에 의한 확산으로 해석한다. 침강속도로 대변되는 이송과

달리, 확산은 난류흐름 내에서 유사가 확산되는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인자가 요구된다. 난류에

의한 유사의 확산은 유사 자체 특성에 따른 물질 확산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가지며, 이를 확산

계수로 개념화 한다. 확산계수는 와점성계수와 Schmidt 수()의 비로 정의된다. 는 난류의 점성

과 난류로 인한 부유과정에 의해 유사가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의 변화가 유사

의 부유 및 침강거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나,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 동향에서는

를 0.5부터 1.0 사이의 상수를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 크기에 따라 달라

지는 유사의 부유 및 침강 변화에 의한 총 부유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사의 점착성을 고려할 수

있는 1DV 수치 모형을 이용하여 비점착성 유사와 점착성 유사를 대상으로 수치연구를 수행하며,

유사의 크기 및 의 변화에 따른 총 부유량 경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점착성 유사는 의 증가

에 따라서 유사의 총 부유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반면 비점착성 유사는 의 증가에 따라

유사의 총 부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크기가 아주 작은 비점착성 유사를 대상으

로 수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에 따른 총 부유량의 경향은 유사의 점착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

닌 입자의 크기로부터 야기되는 특성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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